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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

뷔하자마자 제74회 US여자오픈에서 우

승한 한국의 이정은(23·사진) 이름 뒤에 

붙은‘6(Six)’이라는 숫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정은은 2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컨트리클럽 오브 찰스턴(파

71·6천535야드)에서 끝난 제74회 US여

자오픈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78타로 

우승했다.

이정은이 품은 제74회 US여자오픈 우

승 트로피‘하튼 S 셈플(Harton S. Semple 

trophy)’에도‘2019 JEONGEUN LEE6’

가 새겨졌다. 

3일‘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정은은 동

료들 사이에서도‘식스’로 불린다. 이정

은 역시‘식스’로 불러달라고 할 만큼 거

부감이 없다. 

이정은 뒤에‘6’가 처음 붙게 된 것은 한

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등록할 

때다. KLPGA에서는 동명이인 선수를 구

분하기 위해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는데 

이정은이 맹활약하면서 어느새‘6’는 이

정은의 상징과도 같아졌다. 이정은의 별

명은‘핫식스’가 됐다. 팬클럽도‘러키 식

스’다. 이정은은 한때 자신이 입고 플레

이하는 옷에‘러키 6’를 직접 디자인한 

적도 있다. 플레이하는 공에는 큼지막하

게‘6’를 써서 구분하기도 한다.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도‘식스’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정은

은“KLPGA 투어에 제가 6번째로 들어

가서 6번이 됐다.”고 설명하면서“지금

야구장은 단순히 야구 

경기를 하고 그것을 관람

하는 공간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 소리 지르며 응

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도 하고 가족, 연인

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유대감을 높이

는 공간이기도 하다. 

구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장

을 찾은 관중들이 지갑을 열도록 

한다. 입장권뿐만 아니라 음식, 기념

품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극대화 하

는 것이다. 그렇다면 116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관람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

당해야 할까?

5일‘스포츠조선’이 미국 경제지 

머니와이즈가 스포츠 비즈니스 데

이터 회사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

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반 좌석 입

장권 구매, 주차비 지출, 4인분의 음

료 및 핫도그, 맥주 두 잔, 구단 로

고가 박힌 모자 구입 소요 비용을 

책정한 결과, 메이저리그 평균 관람 

비용은 234.38달러인 것으로 드러

났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메이저리그 

구장은 어디일까? 머니와이즈는 시

카고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필드 

를‘가장 물가가 비싼 야구장’으로 

은‘6’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라며 기

분 좋게 웃었다. 

이정은과‘6’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많

다. 이정은은 KLPGA에서도 6번의 우승 

뒤 LPGA에 진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우승 스코어 역시 6언더파였다. 

이정은은“한국에서도 3라운드에 66타

를 쳐서 우승한 기억이 있다. LPGA 투어 

우승도 6언더파로 했다.”며“‘6’는 나의 

행운의 숫자이다. 그래서 내 성 뒤에‘6’

가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튼 S 셈플 트로피는 우승자도 영구적

으로 가질 수는 없다. 우승자는 진품 트

로피를 약 1년간 보관한 뒤 다음 대회가 

열리 전에 주최 측인 USGA에 반납해야 

한다. 1만 달러를 내면 레플리카(모조품)

를 가질 수 있다. 박인비도 2008년 모조

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정은은 무료로 모조품을 가질 

전망이다. LPGA 관계자는“USGA가 올

해는 이정은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전

했다.

꼽았다. 이 매체는 리글리필드에서 

써야 하는 금액은 370.12달러로 나

타났다고 적었다. 메이저리그 평균

보다 약 1.5배 비싼 금액이다. 

리글리필드에 가기 위해선 59.49

달러의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만

약 차량을 이용한다면 26.16달러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 야구장에 

들어가도 앞이 컴컴하다. 맥주 한 잔

으로 목을 축이려면 9.50달러를 써

야 한다.

리글리필드에 이어 보스턴 레드삭

스의 펜웨이파크(354.54달러)가 뒤

를 따랐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홈구장 미닛메이드파크(313.38달

러)는 3위에 올랐다.

LA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

움은 7위에 올랐다. 머니와이드는 4

인 가족이 자동차로 경기장을 찾아 

먹거리를 즐기며 다저스 경기를 관

전하려면 274.98달러 정도를 써야 

한다고 전했다.

US여자오픈 우승한 이정은 
이름 뒤에 ‘6’이 붙은 사연

물가 가장 비싼 MLB 야구장은?

▲ 시카고 컵스 홈구장 리글리필드


